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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75년, 시사주간지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는 PC가 보급되는 미래의 사무실에는 종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빌 게이츠도 저서 ‘생각의 속도’에서 종이 없는 사무실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주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반신반의했다. 그 중 일부는 “종이 없는 사무실은 종이 없는 화장실과 같다”고 강력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종이 소비량은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 비데의 출현으로 종이 없는 화장실이 현실화된 것처럼, 종이 없는 사무실의 등장도 머지 않았다. 
1. 서론

종이책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종이책의 종말을 예언했지만 최근까지 종이책의 위치는 건재했다. 종이책의 휴대성, 장기간 LCD화면을 쳐다봤을 때의 피로감, 종이에서 느끼는 감수성 등이 그 이유였다[1]. 그러나 종이책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전자잉크가 나오면서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서점 아마존닷컴(www.amazon.com)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전자잉크를 사용한 전자책의 판매량이 종이책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한다[1,2]. 전자잉크 디스플레이가 바로 전자종이다. 따라서 전자잉크를 전자종이라고 불러도 큰 상관은 없다.
2. 전자잉크(=전자종이)란 무엇인가
2.1. 전자잉크는 잉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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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잉크(electronic ink)는 잉크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의한 종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E Ink Corporation에서 개발한 전자종이(electronic paper)의 상품명인 E Ink에서 유래됐다. 따라서 전자잉크를 전자종이라고 불러도 크게 상관은 없다.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와 달리 어느 정도 구부려도 될 정도로 유연하며, 주로 전자책 리더기, 휴대폰, 시계 등의 휴대용 기기에 사용된다. 
2.2. 전자잉크의 제작 방법
전자잉크는 두 개의 전극 층 사이에 머리카락 직경만큼 작은 마이크로캡슐 수백만 개를 넣어 만든 것이다. 이 마이크로캡슐 안에는 투명한 기름과 함께 양전하를 띠는 흰색 입자와 음전하를 띠는 검정색 입자가 들어 있다.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를 가하면 흰색 입자는 마이크로캡슐 위쪽으로 이동해 디스플레이에 흰색을 표시하게 된다. 이 때 검정색 입자는 아래로 이동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에는 검정색 입자가 위로 올라와 디스플레이에 검정색이 표시된다. 이를 통해 흑백 그림이나 글자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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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자잉크의 제작 방법
2.3. 전자잉크의 장단점 
전자잉크의 장점은 한 번 입자가 이동하고 나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도 화면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페이지를 넘길 때 빼고는 배터리가 거의 소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장착한 휴대 기기의 사용량을 시간으로 가늠하는 반면, 전자책 리더기의 사용량을 페이지 수로 표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종이처럼 빛의 반사를 통해 읽는 방식이라 눈의 피로가 적고, 밝은 야외에서 보기에 편하다. 전자잉크가 종이책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 일반 LCD 디스플레이에 익숙한 사람들 중 일부는 전자잉크가 너무 어둡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밖에 시야각이 넓어 어느 각도에서나 같은 화상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단점이라면 흑백 디스플레이와 정지된 화면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전자책은 흑백으로 출력되는 종이책을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었다. 하지만 태블릿 PC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서 전자잉크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2009년 후지쯔가 세계 최초로 컬러로 표시되는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플레피아’를 선보이면서, 전자잉크에도 컬러 시대가 도래했다. 다만 아직까지 컬러 전자잉크는 풀컬러를 보여주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3. 전자잉크의 용도

전자잉크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전자책 리더기다. 2007년 출시된 아마존닷컴의 킨들(Kindle)을 비롯해 아이리버의 스토리, 인터파크의 비스킷 등이 대표적인 전자책 리더기다. 2006년 모토로라는 레이저 후속모델로 모토폰 F3을 출시하면서 전자잉크를 디스플레이로 채택했다. 이 모토폰은 제품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가 적어서 개발도상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휴대폰 제조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잉크를 활용했다. 2009년 삼성전자가 출시한 휴대폰 에일리어스2(SCH-u750)에는 전자잉크를 사용한 쿼티키보드가 탑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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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자잉크의 응용사례들: 전자책, 휴대폰, 잡지의 커버
2008년에는 패션전문지 에스콰이어가 전자잉크를 북미 한정판 커버에 사용했다. 에스콰이어 25주년 기념으로 발매된 이 한정판에는 ‘the 21st century begins now’라는 글자가 주기적으로 깜박인다. 에스콰이어는 단 90일에 불과한 이 표지의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냉동트럭으로 잡지를 운송했다. 또한, 전자잉크는 POP 광고(point of purchase 광고, 매장 안에 걸어놓는 디스플레이)에도 활용된다. 그림 2는 다양한 전자잉크의 활용 예를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최근 태블릿 PC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자책 리더기 시장은 주춤하는 추세지만, 그렇다고 전자잉크까지 몰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광원이 필요없다는 점, 종이처럼 구부릴 수 있다는 점, 전력 소모가 매우 적다는 점 등은 전자잉크가 가진 분명한 장점이다. 향후 컬러의 완벽한 구현이 가능하면서도 배터리 소모가 적은 전자잉크가 나온다면 교과서, 종이신문 등 지금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잉크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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